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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는 여가부 폐지 위한 로드맵인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자녀 등 인사검증에 필요한 자

료를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목으로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1일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여러차례 자료제출과 관련한 후

보자의 협조를 요청하며 청문회 단장을 맡고 있는 김중렬 기조실장과 면담까지 진행했다. 하

지만 김 후보자는 검증을 위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것도 모

자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

를 방해하는 행태로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김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비롯해, “후보자

의 숭실대학교 보직 변경 내역”,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 내역”, “후보자의 논문 리스트와 

논문 표절 검사 여부와 표절률” 등 수백 건에 달한다. 자료제출 비협조로 청문회를 불가능

한 상태로 만들어, 끝내 여가부를 장관 없는 부서로 만들어 폐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

럽다.

인수위가 보낸 김 후보자의 여가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후보자에 대하여 ‘숭실

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

다. 하지만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여성정책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

는 기초자료로서 “여성, 노동, 보육, 저출산 문제 등 여성, 인구, 가족정책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자료 리스트”나 “후보자의 성인지(양성평등) 교육 이수 내역”조차 개인정보 부동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여가부장관 후보자로서 성인지관점, 여성정책의 전문성과 비전을 가늠

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정책 관련 연구 논문이나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조차 제출할 수 없다

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명한 장관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로비스트 의



혹,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녀 학점 특혜 의혹,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의혹, 이영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 후보자의 자문위원 일감 수주 의혹,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대기업 

사회이사 거액연봉 수령 의혹 등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김현숙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차남이 병역면제 대상자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모친의 사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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